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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 미신이 아니라 과학이다 (련재)








허다한 바다밑에는 몇천만년전의 문명고적、건축、돌담、도로、금자탑들을 발견했는데 그것들은 매우 높은 예술수준을 갖고있다. 2.6억년전 3엽충화석에 사람신발자국이 독똑히 찍혀져있었고 인도의 2.5억년전 쇠몽둥이는 그 철함유량이 99.9%에 달했으며 중국문화의 주역、팔괘、태극、하도락서 등은 모두 사전문명이였다. 


5. 신화전설은 력사의 일종 형식이다


머나먼 고대로부터 부동한 민족은 수많은 신화전설이 있었다. 이런 신화전설에는 부동한 민족은 모두 사람의 기원은 신이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다. 서방종교에서는 상제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고 중국의 신화에서는 반고가 하늘땅을 개벽하고 녀와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으며 고희랍신화에서는 천신(天神)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다. 서방의 성경、동방의 도가문화와 유가문화、고인도의 석가모니가 창조한 불교는 사람은 신이 창조했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있다.     (끝)





3. 진화론의 착오


인류의 기원에 대해 다윈은 《사람은 동물이 진화되여 온 것이다.》라고 인정했다. 그의 리론에 따르면 한 동물이 다른 동물로부터 진화해왔다면 반드시 련속적인 오랜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도성적인 화석이 보편적으로 존재할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 과정이 존재하는 증거는 시종 찾을수 없다. 진화론에서는 파행류는 량서류에서 진화되였다고 인정하지만 중국의 화석에서 발견한데 의하면 파행류는 량서류보다 1.2억년전에 나타났다. 


지질、고생물학의 새로운 발견은 “지구상의 각 시기의 부동한 생물의 출현은 왕왕 돌변적이며 화석에도 돌변적으로 나타난 유기체이고 이러한 유기체가 나타나면 몇백만년이 지나도 다시는 개변되지 않았으며 그 어떠한 진화의 흔적도 없었다.”는것을 표명했다. 


  4. 사전문화의 유적





모스크바아동건강박람회에서 


상을 받은 파룬궁


























지난 11월3일부터 7일까지 모스크바시정부에서 거행한 제23기아동건강박람회에 참가한 파룬궁단체는 상을 탔다. (왼쪽 사진) 파룬궁학원들은 매우 많은 채색도편들을 전시하여 (오른쪽 사진) 파룬따파가 전세계 백여개 나라에 전파되고 1억이 넘는 학원들의 수련정황을 소개했으며 매일 련화춤、독창、5조공법을 표현했다.





페루제8기파룬따파수련심득


교류회가 개막





























지난 10월30일, 파룬따파페루학회에서는 수도 리바에서 제8기 페루파룬따파심득교류회


를 열고 20명 학원들이 수련


에서 얻은 자신의 심득체험


을 교류했다. 윗사진은 페


루파룬궁학원들이 자신의 


심득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늘은 왜 


중공을 멸망시켜려 하는가?





《하늘이 중공을 멸망시킨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매우 리해하기 어려워한다. 왜 하늘이 중공을 멸망시키려 하는가? 


중공은 력사상 중국민중에 대해 헤아릴수 없는 나쁜 일을 많이 저질렀다. 3반、5반、문화대혁명、6.4학생진압、파룬궁에 대한 박해 등등에서 피해받아 죽은 중국민중은 8천여만명에 달한다. 


한사람이 나쁜짓을 했다고 죽이지는 않을것이다. 만일 한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왜냐 하면 법관이 용서하지 않을것이고 민중이 용서하지 않을것이며 사람의 정의는 용서하지 않기때문이다. 중공악당은 “쩐싼런眞善忍”을 수련하는 파룬궁학원 3417명을 박해하여 죽였으니 (중공이 비밀리로 파룬궁학원 생체에서 기관을 적출하여 죽인 숫자는 망라되지 않았음) 어찌 하늘이 용서할수 있겠는가? 


2002년 귀주평당현장포향에서 발견된 “중국공산당망”이라고 씌여진 장자석은 곧바로 신이 우리들에 대한 정중한 경종인 것이다. 하늘이 중공을 멸망시킬때 중공조직에 참가한 사람들은 순장품이 되지 말고 하루속히 중공조직에서 퇴출하여 평안을 찾고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해야 한다.




















윗 그림은 2002년6월 귀주성평당현장포향에서 발견된 2억7천년전의 장자(藏字)석이며 5백년전에 터져나온 큰 돌 절단면에 큰 한자 “중국공산당망”이라고 씌여져있었다.





도쿄에서 8천3백만 3퇴용사들을 성원





지난 11월7일, 일본퇴당봉사쎈터에서는 도쿄시중심인 게이시쥬공원에서 8천3백만 중국사람들이 중공 당、단、대 조직에서 퇴출함을 성원하는 


집회와 시위행진을 거행했다. 








박해로 세상 뜬 


                           장경군





길림성도문시석현진 파룬궁학원 장경군(张庆君)은 2001년、2005년에 불법적으로 로동교양소에 갇혀 온갖 박해를 받았다. 


2008년4월23일 오후 4시, 석현진파출소 악경들이 장경군을 불법적으로 


랍치하여 석현진파출소에 가두고 욕질하며 마구 때렸으며 이튿날 장경군은 도문시공안국 안산간수소로 압송되여와 15일동안 박해를 받았다. 


2010년10월22일에 9태음마하로교소로 압송되여온 장경군은 7일동안 혹형과 시달림을 받고 10월30일 아침에 불행히 세상을 떴다. 음마하로교소에서는 장경군이 갑자기 심장병에 걸려 죽었다고 가족에게 알렸다. 가족에서는 로교소에 가보니 장경군의 머리에 상처가 있었다. 가족에서는 감시제어록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니 감시제어록상이 망가졌다는 리유로 거절했다. 





박해





폭로





연변박해소식





■ 지난 5월8일, 악경들에게 랍치된 연길시파룬궁학원 왕수진(王秀琴)은 연길시간수소에 갇혀있다가 9월7일에 연길시법원에서는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개정하여 심판했다. 


■ 지난 11월12일 오후 2시, 화룡시팔가자공안국정보과 조지규、왕가휘 등 악경들은 사회구역주임 구수매와 결탁하여 파룬궁학원 오계영(吴继英)집에 갑자기 뛰여들어 불법적으로 집수색하고 파룬따파책과 파룬따파재료들을 빼앗아갔다. 오계영은 지금 집을 떠나 밖에서 떠돌고 있다.


■ 안도현량강진파룬궁학원 왕채하(王彩霞)와 그의 동생、계수 왕사해(王四海)는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15일동안 박해를 받고있다. 그의 구체정황을 아시는 분들은 속히 


제공해주기를 바란다.


선악에는 보응이 


있는 법이다. 파룬따


파를 적대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즉각 


박해를 멈추고 자신의 


생명을 확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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